
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

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은 많다. 스마트폰이 우

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공지능이 사

람의 일을 대신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사람을

소중히 여기거나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이 많

이 사라져가고 있다. 반려동물을 키운다는

것은 단순하게 재미나 즐거움만으로 기르는

것이 아닌 사랑과 책임감으로 보살핀다는 마

음가짐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것의

참 의미를 깨닫는 중요한 일이다.

이번 차시의 주제는 함께 사는 세상 으로,

반려동물을 키울 때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가

필요한지 알아본 후 반려동물 키울 때 자격

증이 필요하다 라는 논제로 패널토론을 해

보았다.

패널 토론은 주제(논제)와 관련된 전문가

나 각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패널이 되

어 토론을 하고, 청중들은 이를 지켜보고 질

의응답 하면서 다양한 관점, 지식, 정보를 얻

게 되는 방식의 토론이다.

먼저 논제의 배경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

위해 관련기사를 읽고 뉴스를 시청한다. 참

고기사로 저 버리지 마세요, 여름이 두려운

반려동물 (충북일보, 2020년 7월 3일)을 읽

고, 반려동물 입양시 의무교육… 맹견 안전

대책강화 (KBS news, 2020년 1월 14일)

뉴스를 시청한다.

기사를 읽고 버려지는 유기 반려동물들에

대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

을지 논의 후 패널들을 선택한다. 패널의 수

는 4~6명이 적당하다. 그 다음 사회자 1명,

패널이 될 학생과 청중이 될 학생들의 역할

을 정하고 자료를 조사한다.

본격적인 패널토론에 앞서 입장 바꿔 생각

해보기 활동으로 생각을 넓히고 정리하는 시

간을 갖는다. 각자가 전문가들의 입장이 되어

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

게 되고, 자칫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거나 한

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오류를 막아준다.

패널은 유기견보호센터의 센터장, 유기견

대표, 유기견주,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

싶은 사람 등 4명으로 정해 각자의 의견을

적도록 하고 패널토론을 시작한다.

사회자가 찬반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가진

패널들을 소개한다. 찬성측 패널부터 2분간

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. 찬성측 패널의 발

표가 모두 끝나면 반대측 패널이 발표한다.

패널 및 청중들은 발표를 들으면서 질문할

것들을 메모한다.

반대측 패널부터 5분간 찬성측 패널에게

질문하고 자유토론하고, 찬성측 패널도 위와

같은 방법으로 질문하고 토론한다. 마지막으

로 청중들은 패널들의 토론을 듣고 궁금한

점을 질문하고 지지하는 패널에 손을 들어

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지지하는 이유를 발

표한다.

패널토론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패널들이

벌이는 토론을 듣고 각 관점에 대해 깊이 있

는 이해를 하게 되는 토론이다. 따라서 이에

적합한 논제는 찬반으로 나뉘어 찬반양측에

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.

예를 들면 개발과 환경보존, 핵발전소 증축,

학교 상벌점제, 자녀징계권 폐지법 등과 같

은 주제를 들 수 있다.

▶이렇게 활동했어요

1. 기사를 분석하면서 읽는다.

2.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고 역할을 정한다.

3. 입장바꿔 생각해보기 로 생각을 넓힌다.

4. 찬성, 반대측으로 나눠 패널 토론을 한다.

5. 찬성, 반대측 주장에 패널들이 질의응답

한다.

6. 청중들이 패널들에게 질의응답한다.

7. 청중들이 생각을 발표한다.

▶패널토론 시 주의점

1. 토론집단이 큰 경우나 어려운 주제의 경

우에 활용하면 효과적이다.

2. 찬반으로 나뉘는 논제를 제시해야 한다.

3. 패널들에게는 사전에 논제를 알려주고

각자 맡은 관점에 대하여 조사해오도록 한다.

<제주NIE학회 연재팀>

역지사지 마음으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토론

패널 토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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